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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병석 차관“우수 건설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”

건설신기술의 날 행사 참석…혁신적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 노력 당부

□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26일 엘타워(서울 서초구 강남대로)

에서 열린 ‘건설신기술의 날’ 행사에 참석, 건설 신기술 발전 유공자

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건설 기술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

모아줄 것을 당부했다.

ㅇ 이날 행사에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

했으며, 건설 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 개발자와 지자체 및 정부 

산하기관 등 총 25명에게 정부포상(5명)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

(20명)을 수여했다.

□ 손 차관은 치사를 통해 “건설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기술경쟁력 

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. 그만큼 신기술 개발의 최일선에 계신 건설 

기술인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고 소중하다.”라며 혁신적인 기술

개발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ㅇ 이어, “초장대교량과 같은 첨단 기술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

하고 건설자동화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중에 마련하는 등,

건설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

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ㅇ “또한, ‘스마트건설 창업허브*’를 설립해 혁신적 건설 신기술이

창업으로 이어지고 현장에서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돕겠다.”

라고 밝혔다.

* 창업공간 제공, 기술 이전, 교육 및 컨설팅 등 창업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

하는 것으로, '18년 하반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설립 예정



□ ‘건설신기술의 날’은 건설 신기술 개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

진작을 위해 지난 2003년 제정된 이후 매년 4월에 기념행사를 

개최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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